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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내비게이션, 특허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 발간
- 현장에서 꼭 필요한,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(IP-R&D) 사례집 -

□ 특허청(청장 성윤모)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(원장 변훈석)은 연구개발 시

‘현장에서 꼭 필요한 IP-R&D 전략’(이하 사례집)을 발간한다고 밝혔다.

ㅇ 두 기관은 특허(IP)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(IP-R&D) 전략을 중소

기업 및 대학 공공(연) 등에 지원해왔다. 그간 R&D의 결과물로만

생각한 특허를 R&D 과정에서 활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많은

성과를 거두었다. 특허 빅데이터(특허정보)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

다양한 해결방안이 기록되어 있고, 기술변화 방향을 쉽게 파악할 

수 있는 유용한 자료*이기 때문이다.
* 전 세계에 공개된 누적 특허는 3억여 건, 모든 기술지식의 80%가 특허문헌으로

공개되고 이 중 75%는 특허문헌으로만 공개

ㅇ 이렇게 축적한 IP-R&D 방법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, 우수 지원 

사례를 엄선하여 책으로 엮었다.

□ 이번 사례집은 ’08년부터 ’16년까지 실시한 IP-R&D 지원을 총론과 

우수사례로 정리했다.

ㅇ ‘총론’편은 지원 사업의 R&D 단계에 따라, 중소기업은 신사업,

신제품 등 성장전략을 기준으로, 대학 공공(연)은 R&D 방향, IP

창출 등 IP 전략을 기준으로 IP-R&D 방법론을 유형화하고,



ㅇ ‘Best 사례 30선’편은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특허 정보를 활용한 

문제해결 과정 등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우수 사례로 구성하였다.

□ 그간의 지원결과(‘11~’15년, 기업 대상 지원기준), IP-R&D를 활용한

R&D 과제는 다른 R&D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*이 2배에 달

하고, R&D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도 거두었다.
*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3)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의 비율

ㅇ 하지만,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을 

지원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. 특히, IP-R&D 전략을 가장 

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까지 1,300여 개 기업을 지원

했으나, 이는 2015년 기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 

기업체 중 2.9%에 불과한 실정이다.
*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3)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의 비율

□ 이에 R&D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스스로 IP-R&D 방법론을 습득

하여 연구개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사례집을 발간하게 

되었다.

ㅇ 이 책에 담긴 10여 년간 축적된 IP-R&D 노하우를 활용하여 

R&D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, 특허 관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

연구개발 결과를 이끌어내어,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

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 사례집은 IP-R&D 지원사업의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등을 대상으로

배포하고,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*에서는 전자파일 

형태로 제공하여 IP-R&D 방법론의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.
* 홈페이지 : 특허청 www.kipo.go.kr,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.kista.re.kr

□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“IP-R&D를 직접 지원받지 

못한 기업에도 IP-R&D 방법론을 전파하여, 기업 스스로 IP-R&D를

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.”고 밝히며,

“IP-R&D 방법론을 계속 개발하고 고도화하여 IP-R&D 저변확대 및 

확산에 기여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붙 임  ‘현장에서 꼭 필요한 IP-R&D 전략’표지 사진


